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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로에너지건축물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며,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축물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
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건축물을 말한다.

2. 패시브 & 액티브기술

▶ 패시브 기술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고성능 창호, 3중 유리, 기밀시공, 외단열, 자연채광 등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기술이다. 



고성능 창호의 구성요소 중 로이 코팅에서 복층 유리의 열전달은 온도가 높은 유리와 온도가 낮은 
유리 사이의 복사 열교에 의해 이뤄지고, 복층유리의 내측면에 은 등의 투명 금속 피막을 중착시켜, 
그 피막으로 이러한 열 복사를 감소시킴으로써 유리를 통한 열 흐름을 억제하는 것이다
즉, 코팅 위치에 따라 주택의 경우 여름에는 일사 열이 실내로 입사되는 것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열을 실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므로 난방부하를 줄일 수 있다.

▶ 액티브 기술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건축물 자체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기술이다. 
주요 기술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과 풍력, 난방과 온수를 해결하는 태양열과 지열발전이 있다.

태양열은 태양의 열에너지로 집열판 내 물 온도를 올려 난방이나 온수로 사용하는 기술로 설치비용
이 저렴하고 가장 오래된 재생에너지 기술이지만,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날씨가 흐
리거나 야간에는 효율이 떨어진다. 
지열발전은 지표면 아래에서 마그마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15도 내외를 유지해 냉난방으로 
활용하기 좋지만 설치비용이 비싸다.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제로에너지건축물은 2020년부터 공공건축을 시작으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2020년에는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로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실시됐고, 5년 뒤인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 규모는 500m2 이상으로 확대되고, 민간건축물도 1000m2 이상이라면 의무화가 적용
된다.
공공주택에서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고, 10년 뒤인 2030년에는 공공 및 민간 건축 
구분 없이 500m2 이상 건축물은 모두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적으로 의무화된다.
2030년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건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머지않
아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일상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제로에너지건축에 관한 수요가 커질 
것이고, 관련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